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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섬유유에에서서의의  감감성성,,  쾌쾌적적  ((22))

오감 섬유라고 함은,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에 호소하는 섬유 소재이다.

신기능 섬유의 범주에 드는 데 감성에 ‘just fit’한 섬유를 말한다.

소재 성능인 재질감, 온도감, 딱딱하고 부드럽고 매끈매끈한감, 끈적끈적한

감으로부터 오는 촉각으로서 손과 피부가 느끼는 촉감 등이 있다. 21 세기에 이

러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다음에는 배색, 색상, 색조, 광택, 형태, 무늬의 재질감으로부터 느끼는 시각

이 있다. 또 견명 같은 청각이라든가 후각을 간질이는 은은한 향이 있다.

의류는 직접 입 속에 넣는 미각은 아니다. 그러나 파인애플 잎의 셀룰로스 섬

유나 우유로부터 만든 카제인 단백질 섬유 등이 있다. 또, 오늘날 건강 식품으

로 주목되고 있는 것으로 식물성 섬유인 드링크제가 있다.

오감을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정부 차

원에서 1989 년에 통산성이 대형 프로젝트인 “인간 감각 계측 응용 기술의 연
구 개발”을 착수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편, 일본의 信州大學 섬유학부에는
COE(Center of Excellent)가 발족하여 감성 공학과의 淸水義雄 교수 등이 연구

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나라여자대학 생활 환경부의 今岡春樹 교수 등도 독

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금후의 성과가 기대된다.

무엇을 가지고, 좋은 태와 나쁜 태라고 정의하는가?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촉각에 관한 섬유

는 한마디로 태로 끝난다. 共立女子大學의 小林武雄 교수는 이러한 태도 학문

적으로 추구하여 간다면 감각 공학이 된다고 한다.

금후의 문제로서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불쾌감을 경감시키는 청량 쾌적

성 소재의 개발이 다음 타깃이다. 이미 일본 여러 메이커에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청량감은 보는 눈(구멍 뚫림=투시감, 표면 변화=청량 색상, 스펀조 광택=박

지)과 입을 때(드라이 터치=끈적거림이 없고, 경량=고상함이 있으며, 통기성=소

프트한 피부 촉감)로서, 이들의 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쾌적성을 부여하는 의복

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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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① 찌는 듯한 감(습도 이행), ② 냉감(열 이행), ③ 끈적거리는 감(땀 이

행) 등의 감소, ④ 상쾌한 피부 촉감(마찰 계수나 압축량)의 부여이다. 신체는

이러한 4 가지를 총합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이것을 개량한 청량

쾌적성 웨어의 등장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색채가 변화하는 것을 합섬에 응용하는, 소위, 시각에 호소하는 소재가

개발되어 감성의 요구되는 욕구로서 색채 효과가 상품의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늘의 색이라든가 비 온 후의 무지개 색으로

착색하는 염료의 색은 같게 보일지라도 실제는 다르다. 꽃이나 나뭇잎의 색이

라든가 옷의 색은 색소이고, 하늘이나 무지개의 색은 빛이 간섭하여 발하는 색

이다. 결국, 색소의 색은 염료가 보색의 파장 빛을 흡수하여 발색하는 색이고,

간섭은 빛이 굴절과 반사를 반복하는 간섭 효과로서 발색한다. 오늘날의 히트

상품으로는 닛산자동차, 데이진, 다나카금속공업 3 개사에서 개발한 ‘모포 나비’
의 원리를 응용한 사례가 있다. 이는 세계 최초로 간섭 작용에 의한 구조 발색

섬유를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다.

일본 도레이에서는 물에 젖으면 무늬가 부출하는 ‘보디아이’를 개발하였다.
이 제품의 비밀은 특수한 프린트 가공이다. 물에 젖으면 부출하는 무늬 부분에

대하여 원단의 표면에 발수 프린트 가공을 시행한다. 그렇게 하면 원단 자체가

젖었을 때 그만큼 물을 퉁기기 때문에 무늬가 떠오르게 보인다. 이러한 발수

프린트 가공은 원래 선수용 수영복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이전에 애

틀란타 올림픽에서 수영복 소재로 미즈노와 도레이에서 공동 개발한 ‘리오스펙’
은 수영할 때 물의 저항을 누르기 위하여 수영복 원단의 표면에 7mm폭의 세

로 줄 무늬 상으로 발수 가공을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면에서 수류(水流)

의 난류 작용를 막아 원단 표면의 마찰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리

오스펙을 사용한 수영복 “스피드”는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76 개의 메달을 획득
하였다. ‘보디아이’는 리오스펙으로 개발된 발수 프린트 가공을 시각 효과에 응
용한 것이다. 이 제품은 꽃 무늬나 추상적 무늬 등의 모티브 표현이 즐겁고 더

욱이 발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래의 소재보다 속건성도 높은 소재가 되었다.

말라 있는 수영복을 물에 적시면 무늬가 부출하는 수영복을 제조하였다.

독특한 광택과 태가 우수한 견 섬유는 실크 로드 시대 이래로 오랜 기간에

걸쳐 섬유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생산은 적으나 현재에도 견의 기능을

뛰어 넘는 소재는 출현하지 않고 있다. 도레이가 1988 년 개발한 ‘실크 로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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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키 소재의 기술을 베이스로 하면서, 삼화병(三花幷) 단면과 다단의 고이수

축 발현 기술을 사용하여 견명(絹鳴)이나 상쾌한 옷 스치는 소리와 더불어 견

을 초월하는 큰 후쿠라미감, 반발성, 드레이프성을 가진 본격적인 합섬 소재의

견 섬유이다.

이러한 의류 소재는 종래의 실키 소재에서 나타나듯이, 단독 기술 개발로 생

겨난 것은 아니다. 무엇인가 하면 신합섬 소재가 지니고 있는 폴리머 설계, 원

사 설계, 고차 가공이라고 하는 각 기술의 고도의 조합에 의하여 생겨난 총합

적인 기술 개발의 힘에 의한 것이다. 그 결과, 견명이라든가 상쾌한 옷 스치는

소리와 더불어 천연의 견 섬유에 비하여 우수하면서도 나쁘지 않는 특징을 가

지게 되었다. 합성 섬유가 값싼 이미지로부터 고급품으로 인지되는 기념해야할

작품이다.

이 제품의 포인트는 3 엽형 단면사의 끝 단에 용해성이 큰 폴리머를 쐐기 상

으로 배치한 복합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사를 사용하여 직물로 짠 후

에 용제를 사용하여 없앰으로써 섬유 한올한올마다 1/10,000mm의 미세한 凹

부위를 형성시켰다.

이러한 凹 부위의 섬유속은 문질러서 삐꺽거릴 때 견에 가까운 견명이나 옷

스치는 소리를 나타낸다. 또 하나는 이형 단면 섬유로서 견명은 아니나 키시미

감을 지닌 섬유가 개발된 것이다. 견명과 옷 스치는 소리는 섬유와 섬유 또는

직물과 직물이 문질러질 때의 소리이다. 문질러지는 조건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섬유와 섬유 사이의 정마찰과 동마찰로서, 정마찰

을 크게하고 동마찰을 적게 하여 그 차이를 크게 하면 견명이 된다.

최근에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향기 문화가 클로즈업 되고 있다. 이것은

인구, 거주 공간의 과밀화, 실내 특유의 다른 냄새,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섞인

불쾌한 냄새 등이 가해져 향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이다. 이전에 삼림욕

이나 허브가 붐을 이루고, 향으로는 병을 치료하는 아로마 테라피가 향과 착용

에 의한 정신 컨트롤 등에 이용되고 있다.

삼림의 수목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그의 잎이나 줄기로부터 휘발성 성분

을 항상 발산시켜 유해한 미생물을 죽이고 공기를 정화하고 있다. 이러한 휘발

성 입자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러시아의 토킹 박사이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아메니티(거주 환경의 쾌적화)를 중요한 테마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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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향이 각광을 받아 온 것은 건강 붐과 자연 지향이 정착하여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로부터 마음의 풍요로움을 구하려는 여유가 정착하려는 데 지나

지 않는다. 이 때문에 향료ㆍ화장품 업계를 초월한 다른 분야에서도 향 산업에

대한 참여가 활발하다. 후각에 호소하는 의류 소재는 향기 부여와 냄새 제거의

두 가지가 있다.

일본의 가네보에서 개발한 “에스프리드프렐”은 향료를 넣은 마이크로캡슐을
섬유에 부착시켜 스타킹이나 안경닦이 등에 사용하고 있다. 직경은 5∼10 ㎛의

마이크로캡슐에 향 성분을 포함하여 섬유에 부착시키기 때문에 향료의 종류를

바꾼다거나, 소재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가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식용 섬유에 들어가는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음료품이 건강 붐을 반영하듯이

행해지고 있다. 파인애플 섬유의 슈트는 셀룰로스 섬유를 사용한 것이고,  카제

인 섬유의 스웨터는 우유의 단백질을 사용한 것이다. 파인애플 섬유라고는 하

나 실제로는 과실의 섬유질만이 아니라 잎의 섬유질(셀룰로오스 섬유)이다. 현

재 필리핀에서는 피니아 잎에서 섬유를 채취하여 수방이나 수직에 의하여 극히

소량 생산하고 있다. 원산지인 필리핀에서는 이러한 섬유의 옷이 최고급품이라

고 한다.

식용 섬유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 일본 도요보에서 10 여년 전에 개발한 밀크

섬유, “시논”이다. “시논”은 고급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프랑스의 고성인, 시논
성에서 그 명칭을 얻었다. 스웨터, 타올, 내의나 머플러 등에 수요가 있다.

이 섬유는 우유 중에 있는 천연의 단백질인 카제인과 아크릴 섬유의 원료인

아크릴로니트릴을 공중합하여 만든다. 시논 100g 를 만드는 데 우유 1.4ℓ 를

사용한다. 아직까지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섬유라고 할 수 있다.

감성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미학은 이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면 표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예술가, 아티스트, 디자이너들은 감동(감정 환

기)에 의한 표현, 결국, 감정을 디자이너는 색이나 무늬로, 화가는 캔버스 위에,

음악 작곡가는 악보 상에, 가수는 음의 표현으로 각각을 표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감각(정보 입력)→지각(정보 인지)→감동(감정 환기)→표현(감정 표현)의 어느

곳인가 관여하면 감성 섬유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감성 섬유를

분류하면, 착용감 추구의 섬유와 미학 추구의 섬유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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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착용감은 한쪽의 감각(정보 입력)→지각(정보 인지)의 추구이고, 미

각은 또 한쪽의 감동(감정 환기)→표현(감정 표현)의 추구는 아닐까 라고 생각

한다.

착용감에 관하여는 原田隆司(전 도요보 종합연구소)의 우수한 연구 보고가 있

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① 피부 촉감, ② 의복압, ③ 의복내 환경(온도나 습도,

공기의 흐름 등을 총합한 것), 결국 착용감에는 이들 세 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태는 고감촉 섬유라고 생각한다. 피부 촉감에 관하여는 감촉이라

고 하는 것이다. 오감 중에서 주로 촉각은 특히 손가락 끝에 달려있다. 촉각에

호소하는 기능(이것이 태이다)을 높인 섬유 재료가 고감촉 섬유라고 할 수 있

다. 이것은 태의 정의도 되지만, 의복 소재와 피부의 접촉에 의하여 느끼는 착

용감이 태이다. 태에는 초롬한 감, 샤리감, 누메리감, 드레이프감, 하리, 고시

등의 태가 있다.

초롬한 감은 가는 잔털이 서있어서 닿을 때에 감각점의 자극이 부드럽고 밀

도가 높은 자극을 말한다. 샤리감은 비교적 거칠고 딱딱함을 느끼고, 누메리감

은 밀도가 높아서 탄성이 있는 감을 느끼고, 드레이프감은 적당한 경도와 유연

성, 하리는 가벼움과 강도라고 하는 느낌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피치 스킨, 실

크 터치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의복압 제어 섬유는 의복에 의한 압박력(의복압)을 적당하게 조절한 섬유 소

재이다. 예를 들면, 신체의 움직임을 서포트 하듯이 조절된 의복압에 의하여 느

끼는 착용감(낙낙한 감, 분할감, 석연찮은 감, 피트성, 서포트성, 스트레치성 등)

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축 탄성 섬유, 이방성 신축 섬유 등이 있다. 이들의 특성

을 강조한 것도 감성 섬유이다.

의복내 환경의 서늘하고, 따뜻하고, 건조하고 습한감을 조정하는 기능을 높인

섬유 소재 등에 대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소비자들은 무관심하고 있으나, 인체

∼의복∼환경의 계에 있어서 많은 요인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

다.

흡습ㆍ흡한성이 있으면 바슬바슬하게 느껴지고, 보습성이 있으면 상쾌한 감이,

보온성이 있으면 따스한 감, 청량성이 있으면 서늘한 감이다. 이것은 기류, 온

도, 습도도 있으나 그것에 대류가 적당히 일어나고 있다. 기류 대류라든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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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가 중심이 된다. 기류는 체감온도에 관계한다. 체감 온도는 같은 습도나 온

도에서도 바람이 닿고 있는 것과 멈춰있는 것은 피부가 느끼는 온도가 다르다.

따라서, 의복내 환경에 들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없앨 수 없는 것이다.

다음에는 미학 추구 섬유이다. 복식 미학이라 함은 패션, 디자인, 소재, 제법

기술 등을 고려하는 학문이다. 더욱이 추구 섬유라 함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의

복의 아름다움, 참신성, 독창성, 개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색채, 색상, 색조, 광

택, 질감, 무늬, 형상 등을 추구한 섬유 소재이다. 이 때문에 느끼는 쪽보다도

표현하는 쪽의 색이나 광택이라고 하는 것은 착용감보다 직접 관계가 없다. 그

러나 표현(감정 표현)의 감성에 관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먼저 눈으로 보아

고르게 되면, 감동(감정 환기)→표현(감정 표현)도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닿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입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움직여서 땀을 흘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실학이다. 인간은 장식을 통한 자기 표현을 위하여 옷을

입는다. 왜 옷을 입는가라고 하면 스스로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 표현하기 위

하여 입는다. 그렇게 하면 사람의 사고 방식이나 여러 가지의 것이 의복으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 때문에 고른다고 하는 행위에 이른다. 그러한 선택 기

준에는 패션, 디자인, 패턴이나 소재, 만드는 방법도 있다.

좋은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는 또는 잘 표현하려고 하면 좋은 섬유 소재가 없

으면 할 수 없다. 이러한 것도 감성 섬유이다. 결국 패션성이 높은 것, 디자인

소재도 당연하다. 그러나 소재가 좋다 하더라도 만드는 기술이 나쁘면 좋은 것

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제조 기술도 들어간다. 예를 들면 특히 얇고, 가볍고,

좋은 것이 만들어졌다고 하자. 그러나 옷의 형태로 하는 기술이 없으면 옷이

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소재만이 아니라 제조 기술도 중요하다. 

(다음에 계속)


